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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진상규명! 책임자 처벌! 중대재해기

업처벌법 제정!'을 촉구 거리선전전
 백승호 기자  승인 2020.05.26 22:47

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!

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라!

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!

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26일 '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진상규명! 책임자 처벌!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!'을 촉구하며 천안 터

미널 일대에서 거리선전전을 했다.

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'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진상규명! 책임자 처벌!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!'을 촉구 거리선전전

본부는 "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가 종료되었고 노회찬 의원실이 대표 발의한 '중대재해기업처벌법'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

고 끝내 폐기시켰다"고 전하며 "20대 국회가 무책임하게 폐기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우선 제정해야 하

며 노동자, 시민과 함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투쟁을 이어 갈 것"이라고 전했다. 또한 "38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사망한 '한익

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' 산재참사는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, 5월 21일 현대중공업의 올 해 5번째

 

|

https://worknworld.kctu.org/
https://worknworld.kctu.org/news/articleList.html?sc_section_code=S1N46
https://worknworld.kctu.org/news/articleList.html?sc_sub_section_code=S2N143


사망재해, 5월 13일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 컨베이어밸트 끼임 사망재해, 5월 22일 전남 광주 폐자재 재활용업체 20대 청년 노동

자 파쇄기 끼임 사망재해 등 노동자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"고 전하며 "이를 막기 위해서는 '중대재해기업처벌법'이 반드시 제정되

어 산재사망의 진짜 책임자 기업과, 기업을 대표하는 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"고 목소리를 높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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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노총은 지난 25일부터 국회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노동, 시민사회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

‘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을 촉구하는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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